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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parents’ conflict,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according to boys’ and girls’ depression level.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50 children of 4 to 6 grades and their teachers from one elementary school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The result were as follows: Firstly, depressive boys perceived less maternal
warmth and more parents’ conflict than non-depression group. And boys of depression group had less task
orientation than non-depression group. Secondly, depressive girls perceived less maternal warmth, supervision, and
parents’ support, and more parents’ conflict than non-depression group. And girls of depression group were rated
having less peer social skills, frustration tolerance than non-depression group by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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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의 아동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최근 낮

은 출산율로 인해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동에

대한 기대치와 요구가 높아졌으며, 입시를 중시하는 우리나

라의문화로인해아동은어린연령부터높은수준의성취를

위해과중한학습을요구받고있다. 스트레스는과도하게축

적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로울 수 있으며, 계속적인 스

트레스의 압력은 정신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영희, 박영애, 박인전, 신민섭, 2002). 특히우울은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정서 경험

으로(임양화, 오경자, 1989), 아동의경우우울이생활스트레

스와 특히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다(배주미, 2000; Nolen-

Hoeksema, Girgus, & Seligman, 1992). 아동기는왜곡된

지각이나 귀인을 동반하는 우울이 나타나는 시기로, 유아기

와달리이러한부정적정서가어느정도안정되어나타나게

되는데, 우울이지속될경우, 학교생활이나또래관계에어

려움을겪는등발달상의과업성취에문제가생길가능성이

있으며, 무단결석, 가출, 비행행동으로나타나기도한다(임

양화, 오경자, 1989; Avenevoli & Merikangas, 2006;

Horowitz & Garber, 2006). 그리고아동기의우울은아동기

나청소년기의형성과정에서잠시나타났다가사라지는것

이 아니라 성인기의 우울 장애를 예측한다는 결과가 있다

(Newman, et al., 1996).

아동기의 우울의 원인으로 크게 유전, 신경계 기능과 같

은생물학적요인이우선적으로고려되고있지만, 원인전체

를설명하지는못하며, 심리사회적요인이개입되어있을가

능성과더불어이러한심리사회적요인이아동기장애를예

측하거나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소연, 황준

원, 김붕년, 조수철, 신민섭, 2008).

특히,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행동과 심리적인 적

응 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Maccoby & Martin,

1983). 선행연구에의하면, 어머니가돌봄이부족하고과잉

보호적인양육행동을하는것은아동의우울과관련이있었

으며, 우울한아동은우울하지않은아동보다자신의부모를

거부적, 억제적으로 보고하였다(Asarnow, Calson, &

Guthrie, 1987). 또한우울한아동의부모는우울하지않은

아동의 부모보다 거부적이며, 분노에 찬 태도를 보이며, 대

화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urbach & Borduin,

1986). 선행 연구에서 온정적·수용적 양육 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아동이부정적양육행동을보이는어머니의아동

에비해우울발생의위험율이더낮았으며, 거부적·제재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우울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

라아동의행동에대해부정적피드백을하여서아동에게부

정적 인지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lloy, et

al., 2001; Avenevoli & Merikangas, 2006). 또한오승환과

변귀연(2008)의연구에의하면, 부모의폭력, 학대가아동의

우울증상을예측하였으며, 7-17세의우울한아동에대한 1

년간의 종단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신뢰로운 관계는 우울의

회복을예측하였다(Garber, 2005). 즉긍정적인양육행동은

아동의우울감에대한보호요인이될수있으며, 또한부정

적인어머니양육행동이아동의우울감에대한위험요소로

작용하는중요한요인임을나타낸다.

또한, 부모의부부갈등은아동의부적응에중요한역할을

한다고보고되고있다(권영옥, 이정덕, 1999; 김정란, 2004;

Cummings, Davies, & Simpson, 1994; Davies &

Cummings, 1994). 선행연구에의하면, 부모의부부갈등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권영

옥, 이정덕, 1999; 김정란, 2004; 이민식, 오경자, 2000;

Buehler & Gerard, 2002), 부부갈등의빈도가많을수록자녀

는스트레스와분노, 불안등의정서적인문제를더욱심하게

겪게되며(권영옥, 이정덕, 1999; Cummings & Cummings,

1988), 부모가심하게싸울수록자녀는행동문제를많이보

였다(권영옥, 이정덕, 1999). 또한아동은부모의부부갈등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더욱 위협적이라고 지각하며, 불안이나

우울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rych & Fincham, 1993). 선행연구에의하면부모의자기

보고를통해측정된부부갈등보다자녀가지각한부부갈등의

정도가자녀의내재화문제와더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

나타났다(이민식, 오경자, 2000). 국내연구에서는부부갈등

과행동문제(권영옥, 이정덕, 1999), 아동의우울과부모간갈

등, 양육행동의영향(민하영, 김경화, 2007)을살펴본연구등

이있으나, 아동의우울수준에따라서아동이지각하는부부

갈등의차이를살펴본연구는매우부족한현실이다.

한편, 아동의우울에영향을주는것으로제안되는또다

른변인은사회적지원이다(Spence & Reinecke, 2003). 사

회적 지원은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자원을의미한다(Cohen & Wills, 1983). 선행연구

에 의하면, 주변의 타인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원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양돈규,

1998; 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

Windle, 1992). 아동은부모와가족을비롯하여또래와교사

등많은사람들과관계를통해사회적지원을지각하게되는

데, 가족이 자신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낮다고 받아들이는

아동이더우울한것으로나타났다(최선남, 최외선, 1999). 한

편 유안진과 한미현(1996)은 친구의 지원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를낮추는효과가있다고보고하였다. 사회적지원

과우울의관련성을검토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 애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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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며(양돈규,

1998), 가족 지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이 높게

나타나며(Windle, 1992), 교사지원을높게지각할수록청소

년의우울이낮게나타났다(Dubois et al., 1992). 이와같이

아동의 우울을 완충하기 위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

원즉, 부모, 교사, 친구의지원은중요하다고여겨진다. 그러

나사회적지원과우울의관련성을검토한선행연구는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학령

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이영

미, 민하영, 2004). 본연구에서는우울을예방하고억제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울 위험이 있는

아동과우울하지않은아동이지각하는사회적지원에차이

를살펴보아서아동의우울에대한긍정적인환경적요인을

규명하고자한다.

또한 사회적 유능성은 구체화된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한

사회적목표를획득하는것인데, 일반적으로환경에대한효

과적인적응을의미한다. 이는일정한사회적상황에서다른

사람들에게사회적으로받아들여지고, 자신과타인에게서로

유익한상호작용을하는능력을의미한다. 학교와같은사회

적 맥락에서 아동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유능하게 행동

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선행연구에서는우울한아동이타인과원만한상호관계

를 맺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Puig-Antich, et al.,

1985). Goodyer와Altham(1991)의연구역시아동의우울은

친구와관계를맺는데어려움을가져오게할수있다고하였

다. 그러나국내에서아동을대상으로한사회적유능감과우

울과의관련성연구는많지않은현실이다. 따라서본연구에

서아동이학교에서만나는성인인교사가아동의사회적유

능성을평가하여, 우울위험집단과우울하지않은아동의사

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교 안에서

우울한아동의적응을돕기위해필요하다고여겨진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아동기의우울을예방하기위

해서는우울한아동과우울하지않은아동의심리사회적특

성의 차이를 살펴보아서, 아동기 우울에 대한 보호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특히아동기에나타나는우울은이후아동이청소년

기와성인기에이르렀을때우울증이생길가능성이높으므

로, 아동기 우울의 예방에 대한 관심은 매우 필요하다

(Horowitz & Garber, 2006). 그러나아동기문제행동을다

룬연구에서외현적으로드러나는문제에초점을둔경우가

많았으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아동기우울에대한연구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배주

미, 2000).

또한 아동기 우울에 대한 성차 연구를 살펴보면, 비일관

적인결과를보고하고있다. 즉아동기에는우울증이걸리는

비율에서성별에따른차이가없다는결과(Wicks-Nelson &

Israel, 2001)와여아의우울증상이높다는결과가보고되며

(장은진, 서민정, 정철호, 2001), 남아에게더흔하다는보고

(조수철, 1993)도나타나는등일관된경향을찾아보기힘들

다. 청소년의 우울 성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여자의 우울

성향이 일관되게 남자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는데(이희연, 하

은혜, 2008), 13세 이후 여자 청소년 우울증 비율은 남성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

해, 학령기 후기 아동의 성별을 구분하여 우울과 관련된 심

리사회적특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학령기아동을대상으로하여남녀

아동의우울수준에따라어머니의양육행동, 부부갈등, 사

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의 역

할을규명하여, 이후우울에대한예방적개입에기여하고자

한다. 이상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를설정하였다.

1. 남아의 우울 수준에 따라 어머니 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

하는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있

는가?

2. 여아의우울수준에따라어머니양육행동, 아동이지각

하는 부부갈등, 사회적지원,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있

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1개 초등학교의 4학년

16명(남아7명, 여아9), 5학년98명(남아39명, 여아59명), 6

학년 36명(남아 15명, 여아 21명)으로총 150명과해당학급

의교사였다. 연구대상아동의성별은남아61명(40.6%), 여

아 89명(59.4%)으로여아가더많았다. 이시기의아동을연

구대상으로선정한이유는학령후기에인지적요소가동반

된 우울의 패턴이 안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Wicks-

Nelson & Israel, 2001).

본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다.

먼저서울시에서중류층이주로거주하고있는노원구에위

치한초등학교중 1곳을임의표집한후 4~6학년아동 280

명을 대상으로 우울에 대한 자기보고를 실시하였다. 이 중

체크되지않은항목이있는질문지를제외하고, 분석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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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229명아동의우울평균점수는13.4점(표준편차7.2)으로

나타났다. Kovacs와 Beck(1977)의연구에서임상적으로의

미있다고제안한기준은 13점 이상이었으나, 우리나라아동

의우울증진단을위해외국연구에서산출된분할점을그대

로적용하면실제로정상인데우울증으로분류될긍정적오

류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조수철, 신민섭, 2006),

아동용우울척도의 cut off point를 10점, 16점을기준으로

하여 10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16점 이상은 우울

위험이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그결과<표 1>에제시된바

와같이, 남아중우울위험아동 28명, 우울하지않은아동

33명, 여아중우울위험아동44명, 우울하지않은아동45

명으로총150명이최종연구대상으로선정되었다.

2. 측정 도구

1) 우울

아동의우울을측정하기위하여‘한국형소아우울척도’

를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Kovacs와 Beck(1977)가 7~17세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조수철과이영식(1990)이번안하여초등학

생을대상으로표준화한척도로총 27문항으로구성되어있

다. 아동은우울의주요증상을나타내는우울정서, 행동장

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증상등에대한문항에대

해증상의심각성정도에따라0~2점으로응답하였다. 가능

한총점의범위는0~54점이며점수가높을수록우울증상이

심각하다고볼수있다. 본연구에서산출된총점의내적합

치도Cronbach α는.88이었다.

2) 어머니양육행동

아동이지각한어머니의양육행동은한준아(2008)가개발

한‘부모양육행동’척도로측정하였다. 이척도는‘온정’(9

문항)과‘관리·감독’(6문항)의2개하위영역으로구성되며,

‘온정’은부모가아동에게애정과관심을보이기, 아동에대

한수용, 필요한도움제공하기, 자율성에대한격려등과같

은 애정적이고 따뜻한 행동을 의미하며, ‘관리·감독’은 부

모가아동의일상생활에일관성있게제한을정해주고아동

이예측할수있도록그것을지켜나가는양육행동을의미한

다. 각 문항에 대하여 아동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그렇다(4점)’까지의4점척도로평정하며, 가능한점수

의범위는‘온정’이9점~36점, ‘관리·감독’이6점~24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과 관리·감독이 많다고

아동이지각한다는것을의미한다. 각하위차원의내적합치

도Cronbach α는‘온정’이.85, ‘관리·감독’이.72이었다.

3) 아동이지각한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ych,

Seid와 Fincham(1992)의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을 권영옥과 이정덕

(1997)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권영옥과이정덕(1997)의 연구에서추출된 8개하위차원

중‘부부갈등빈도’(6문항), ‘부부갈등강도’(7문항), ‘부부갈

등 해결’(6문항)의 3개 하위차원,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갈등의빈도, 강도, 해결차원의갈등특성요인이아동

의심리적적응에특히유해한측면이라는선행연구의결과

에근거한것이다(Cummings & Cummings, 1988; Grych et

al., 1992). 각문항에대하여아동은‘아니다(1점)’에서‘매우

그렇다(3점)’까지의 3점척도로평정하며, 가능한점수의범

위는‘부부갈등 빈도’가 6점~18점, ‘부부갈등 강도’가 7점

~21점이며, ‘부부갈등 해결’은 6점~18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아동이지각하는부모의갈등이빈번하고심각한형태

를띠며해결이잘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각하위차원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부부갈등빈도’가 .78, ‘부부갈

등강도’가.81, ‘부부갈등해결’이.81이었다.

4) 사회적지원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1985)가개발한도구를사용하였다. 이척도는‘부모

지원’(8문항), ‘교사지원’(8문항), ‘친구지원’(8문항)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나 평가를 측정하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은 각 문항에 대해‘전혀 아니다(1점)’에서‘정말

그렇다(4점)’까지의 4점척도로평정하였다. 각하위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는 부모지원이 .75, 교사지원이

.84, 친구지원이.82이었다.

5) 사회적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Teacher-Child

Rating Scale(T-CRS: Hightower, et al., 1986)을정현희

(2002)가 한국의초등학생을대상으로번안한‘한국판교사

용-아동 평정척도’중 사회적 유능성에 해당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에서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는 20문항은

‘좌절인내’(5문항), ‘자기주장적기술’(5문항), ‘과제지향’

(5문항), ‘또래관계기술’(5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교사는

아동이 각 문항에 나타난 특성에 부합하는 정도를‘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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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전체

우울위험집단 28 44 72

우울하지않은집단 33 45 78

전체 61 89 150

<표 1> 성별 및 집단에 따른 연구 대상 아동 수



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각하위영역별내적합치도

Cronbach α는좌절인내가.79, 자기주장적기술이.86, 과

제지향이.85, 또래관계기술이.87로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아동150명과8명의담임교사를대상으로실시하였다. 아동

용질문지는연구자가각학급을방문하여실시하였고질문

지응답에소요된시간은평균35분이었다. 교사용질문지는

아동용질문지를실시한후아동의담임교사에게전달하였

다. 아동의사회적유능성을평가하기위해연구자는학급의

담임교사에게평정척도실시상의유의점을주지시킨후척

도에응답하게하였다. 교사가평가하는사회적유능성질문

지자료는아동용질문지를실시한 1주일후본연구자가초

등학교를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총 280부의 질문지를 배부

하였으나 회수된 것은 245부였고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있

는 질문지를 제외하여 분석 가능한 것이 229부였다. 이 중

아동용우울척도의 cut off point를 10점, 16점을기준으로

하여우울점수가10점이하와16점이상에속하는아동150

명이최종적으로분석에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자료는SPSS 12.0 윈도우용프로그램을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

향을알아보고자각측정변인별로평균과표준편차를산출

하였다. 둘째, 아동의성에따라측정변인들의차이가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남녀 아동 별

로우울수준에따라어머니양육행동, 부부갈등, 사회적지

원, 사회적 유능성의 각 하위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위해t검증을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연구에서측정한변인들의평균과표준편차는<표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 행동의

평균점수를하위요인별로살펴보면, ‘온정’이 25.7점, ‘관

리·감독’이14.9점으로나타났다. 이점수를문항평균점수

로나타내면‘온정’이2.8점, ‘관리·감독’이2.4점으로이는

‘전혀그렇지않다(1점)’에서‘거의그렇다(4점)’의 4점척도

중 2점인‘때때로 그렇다’와 3점인‘자주 그렇다’에 해당하

는것으로어머니가중간수준의관리·감독과중간보다높은

수준의온정을보이는것을의미한다. 아동의성에따라어머

니 양육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온정적 양육 행

동, 관리·감독양육행동에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부부갈등의하위영역의평균점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

다. ‘부부갈등 빈도’가 9.4점, ‘부부갈등 강도’가 10.8점.

‘부부갈등해결’이9.7점으로나타났는데, 이를문항평균으

로 나타내면‘부부갈등 빈도’가 1.6점, ‘부부갈등 강도’1.8

점. ‘부부갈등 해결’이 1.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3점 척도

중 1점인‘아니다’와 2점인‘그렇다’에해당하며, 아동이지

각하는 부모의 갈등이 중간 이상의 빈도와 강도를 띠며, 부

부갈등의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

의성에따라부모의부부갈등에차이가있는지살펴본결과

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사회적지원의하위영역평균점수는‘부모지원’이20.6

점, ‘교사지원’이 21.7점, ‘친구지원’이 20.5점으로 나타났

다. 이 점수를문항평균으로나타내면‘부모지원’이 2.6점,

‘교사지원’이2.7점, 그리고‘친구지원’이2.6점으로이는4

점 척도 중 2점인‘아니다’와 3점‘그렇다’에 해당하는 것

으로 아동은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받는다고지각하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아동의성

에따라부모지원, 교사지원, 친구지원의차이는없었다.

아동의사회적유능성의하위영역평균점수를살펴보면

다음과같다. ‘또래관계기술’은 13.8점, ‘자기주장성기술’

은 12.9점, ‘좌절인내’는 14.2점, ‘과제지향’은 13.9점으로

나타났다. 이를문항평균점수로나타내면‘또래관계기술’

은2.8점, ‘자기주장성기술’은2.6점, ‘좌절인내’는2.8점,

‘과제 지향’은 2.8점으로 4점 척도 중 2점‘그렇지않다’와

3점인‘그런 편이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대상 아동이

중간보다높은수준의사회적유능성을보이는것을의미한

다. 아동의 성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결과‘또래관계기술’(t = -3.12, p < .01), ‘좌절인내’(t=

-2.85, p < .01), ‘과제지향’(t= -4.28, p < .001)에서여아가

남아보다사회적유능성이높게나타났다. 그러나아동의성

에따라‘자기주장성기술’에대한사회적유능성은차이가

없었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또래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

며, 일이뜻대로되지않거나좌절스러운상황에서극복하며

잘 참아내며, 지루하거나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참을성을 가

지고인내한다고평가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우울의평균점수는 13.6점으로나타났으며, 아동의성에

따른우울에는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한편, 아동의우울수준에따라어머니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유

능성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남녀별로우울점수를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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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CDI 16점이상과CDI 10점이하의집단을선정하여우울

위험집단과우울하지않은집단으로나누었다. 남녀별우울

경향집단의우울점수는 <표 3>과같다. 남아우울위험집

단의평균은20.4점, 여아우울위험집단의평균은21.6점으

로나타났으며, 우울하지않은남아집단의평균은6.6점, 우

울하지않은여아집단의평균은6.8점으로나타났다.

2. 아동의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우울수준에따른어머니양육행동, 부부갈등, 사

회적지원, 사회적유능성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남녀별로

우울 위험 집단, 우울하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차이를 살펴

보았다.

1) 남아의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

등, 사회적지원, 사회적유능성의차이

남아가지각하는어머니양육행동, 부부갈등, 사회적지

원,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유능성이 남아의 우울 수준에 따

라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 t 검증을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온

정’하위영역의경우우울한남아가우울하지않은남아보다

점수가낮게나타났으며(t = -3.67, p < .01), ‘관리·감독’

하위영역에서는우울한남아와우울하지않은남아간의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우울한 남아는 우울하지 않은 남

아보다어머니의온정적인양육행동을적게지각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남아가 지각한 부부간의 갈등의 경우, ‘부부갈등 빈도’(t

= 2.60, p < .05), ‘부부갈등강도’(t = 3.12, p < .01), ‘부부갈

등해결’(t= 2.71, p < .01)에서우울한남아집단이우울하지

않은 남아보다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우울한 남아는

우울하지않은남아보다부모의부부갈등의빈도가높고, 강

도가높고, 갈등해결이잘안된다고지각하고있는것을의

미한다.

사회적 지원의 경우 하위영역‘부모지원’과‘교사지원’

‘친구지원’모두에서 우울 위험 집단과 우울하지 않은 집단

간의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남아의사회적유능성의경우

‘과제 지향’에서 우울 집단보다 우울하지 않은 집단의 점수

가높게나타났다(t = -4.02, p < .001). 이는교사가우울한

남아보다우울하지않은남아가더욱과제지향적인유능성

을보인다고지각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한편, ‘또래관계

기술’, ‘자기주장성기술’, ‘좌절인내’의유능성에서는우울

한남아와우울하지않은남아간의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2) 여아의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부부갈

등, 사회적지원, 사회적유능성의차이

여아가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

원,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유능성이 여아의 우울 수준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남 여 전체
측정변인 (n = 61) (n = 89) (N = 150) t

M(SD) M(SD) M(SD)

어머니양육행동
온정 24.8(6.6) 26.3(6.7) 25.7(6.7) -1.31

관리·감독 14.7(4.4) 15.2(4.2) 14.9(4.3) -.66

빈도 9.1(2.5) 9.6(2.8) 9.4(2.7) -1.08
부부갈등 강도 10.8(3.3) 10.9(3.4) 10.8(3.4) -.23

해결 9.6(2.0) 9.8(2.2) 9.7(2.2) -.33

부모지원 21.0(2.4) 20.26(4.0) 20.6(2.3) 1.85
사회적지원 교사지원 21.8(1.8) 21.7(1.8) 21.7(1.8) .19

친구지원 20.7(2.3) 20.3(1.9) 20.5(2.1) 1.27

또래관계기술 13.1(2.7) 14.3(2.0) 13.8(2.4) -3.12**

사회적유능성
자기주장성기술 12.9(3.4) 12.9(2.7) 12.9(3.0) -.02

좌절인내 13.7(1.8) 14.5(1.5) 14.2(1.6) -2.85**
과제지향 12.6(3.3) 14.8(2.9) 13.9(3.2) -4.28***

우울 12.9(8.1) 14.1(8.4) 13.6(6.3) -.88

*p < .05, **p < .01, ***p < .001

<표 2>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150)

남 여
(n = 61) (n = 89)

측정변인
우울위험 우울하지 우울위험 우울하지
집단 않은집단 집단 않은집단

(n = 28) (n = 33) (n = 44) (n = 45)
M(SD) M(SD) M(SD) M(SD)

우울 20.4(5.2) 6.6(3.1) 21.6(5.2) 6.8(2.1)

<표 3> 남녀 아동별 우울 경향 상, 하집단의 우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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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온정’(t= -4.14, p < .001), ‘관리·감독’(t= -2.94, p < .01)

하위영역모두우울하지않은여아가우울한여아보다점수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울하지 않은 여아가 우울한 여아

보다어머니의온정적인양육행동과관리·감독양육행동

을더많이지각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간의 갈등의 경우, ‘부부갈등 빈도’(t

= 3.86, p < .001), ‘부부갈등강도’(t = 2.85, p < .01), ‘부부

갈등해결’(t = 2.57, p < .05)에서우울한여아집단이우울

하지않은여아집단보다더점수가높게나타났다. 즉우울

한여아는우울하지않은여아보다부모의부부갈등의빈도

가더빈번하고, 부부갈등이심각하며, 갈등해결이잘안된

다고지각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아동이지각하는사회적지원의경우우울한여아가우울

하지않은여아보다부모지원(t = -3.96, p < .01)을적게받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울경향이높은여아가그

렇지않은여아보다부모로부터적절한지원을받지못한다

고지각하는것을의미한다. 한편‘교사지원’, ‘친구지원’에

서집단에따른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아동의사회적유능성의경우‘또래관계기술’(t = -3.11,

p < .01), ‘좌절인내’(t= -2.56, p < .05) 하위영역에서우울

한 여아 집단보다 우울하지 않은 여아 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우울하지않은여아가우울한여아보다또래

와 관계를 맺는 사회적 기술, 좌절한 상황에서 인내하는 능

력이더유능함을의미한다. 한편, ‘자기주장성기술’, ‘과제

지향’의하위영역에서는집단에따른차이가없었다.

우울위험집단 우울하지않은집단

측정변인 (n = 28) (n = 33) t
M(SD) M(SD)

어머니양육행동
온정 21.7(5.0) 27.4(6.7) -3.67**

관리·감독 14.0(4.1) 15.3(4.7) -1.07

빈도 10.1(2.7) 8.4(2.1) 2.60*
부부갈등 강도 12.2(3.4) 9.7(2.8) 3.12**

해결 10.4(2.3) 9.0(1.6) 2.71**

부모지원 20.8(2.9) 21.1(1.8) -.39
사회적지원 교사지원 21.8(1.6) 21.7(2.0) .06

친구지원 20.4(2.8) 21.1(1.6) -1.25

또래관계기술 12.9(2.9) 13.4(2.7) -.74

사회적유능성
자기주장성기술 12.3(2.9) 13.5(3.7) -1.42

좌절인내 13.4(1.8) 14.0(1.7) -1.26
과제지향 11.0(2.9) 14.0(3.0) -4.02***

*p < .05,  **p < .01, ***p < .001

<표 4> 남아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
(N = 61)

우울위험집단 우울하지않은집단

측정변인 (n = 44) (n = 45) t
M(SD) M(SD)

어머니양육행동
온정 23.6(6.5) 29.0(5.7) -4.14***

관리·감독 13.9(3.8) 16.4(4.2) -2.94**

빈도 10.7(3.1) 8.5(2.0) 3.86***
부부갈등 강도 12.0(3.7) 9.9(3.1) 2.85**

해결 10.4(2.2) 9.2(2.1) 2.57*

부모지원 19.5(2.2) 21.0(2.1) -3.06**
사회적지원 교사지원 21.7(2.0) 21.6(1.7) .22

친구지원 20.3(1.9) 20.4(2.1) -.42

또래관계기술 13.7(2.0) 14.9(1.8) -3.11**

사회적유능성
자기주장성기술 13.0(2.6) 12.9(2.9) .27

좌절인내 14.1(1.6) 14.9(1.3) -2.56*
과제지향 14.5(2.8) 15.1(3.0) -.88

*p < .05,  **p < .01, ***p < .001

<표 5> 여아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
(N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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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및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녀 아동의 우울 수준에 따라 어머니 양

육행동, 부부갈등, 사회적지원, 사회적유능성에서어떠한

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고자하였다. 본연구의결과를연구

문제중심으로요약하고논의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남아의우울수준에따라어머니양육행동, 부모의

부부갈등, 사회적유능성에서차이가있었다. 그러나남아가

지각하는사회적지원에서는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본연

구에서우울한남아가우울하지않은남아보다온정적양육

행동을적게지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우울한

아동은 우울하지 않은 아동보다 자신의 부모를 온정적·수

용적이지 않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Alloy, et al., 2001; Asarnow et al., 1987; Burbach &

Borduin, 1986). 즉어머니양육행동중온정적인양육행동

은남아의우울감에대한보호및예방요소로작용할수있

음을 의미한다. 아동에게 어머니의 일상적인 피드백인 양육

행동은자기에관한중요한정보를제공하며, 아동은부모가

자신을보는방식대로자신을지각하게되며, 어머니의온정

적·수용적이지 않은 양육은 아동에게 부정적 자기상을 갖

게할수있다고여겨진다(Garber, 2005; Gibb, 2002).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울한 아동은 자신과 세상을 부정

적으로바라보는인지적왜곡경향이있고, 자아상이부정적

이어서자신이다른사람으로부터사랑을받지못한다고지

각하여어머니의양육행동에대해온정적이지않다고지각

했을가능성이있다(김소연외, 2008). 그러므로추후연구에

서는아동의자아상과더불어주변세상에대해받아들이고

해석하는아동의사회적정보처리과정에대해함께살펴볼

필요가있다.

또한, 우울한 남아가 우울하지 않은 남아보다 부모의 부

부갈등의빈도, 강도, 해결에있어서더많이지각하고있었

다. 이는 부모간 갈등과 아동의 우울 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보고한연구와일치하는결과이다(김정란, 2004; 이민식, 오

경자, 2000; Buehler & Gerard, 2002; Davies & Cummings,

1994). 즉부모의부부갈등이자주일어나고, 부부갈등의강

도가심하고, 부부간의문제해결이잘되지않는것을아동

이경험하는것은아동에게불안, 위협, 긴장등의부정적정

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있어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위험요인임을시사하는

것이다. 또한부부갈등으로인한부모의긴장은아동을양육

할때거부적이며, 무관심하거나비일관적인양육행동을유

발시킬수있다고여겨진다(민하영, 김경화, 2007; Buehler

& Gerard, 2002). 즉부모의부부갈등은단순히부부갈등으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민하영, 김경화, 2007; Buehler

& Gerard, 2002). 그러므로추후연구에서는부모의부부갈

등, 양육행동, 아동의우울간의관계를살펴볼필요가있으

며,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양육 행동이 어떠한 경로로 아

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우울한 남아는 우울하지 않은 남아보다 학교에서의

과제지향유능성이낮게나타났는데, 이는학교에서우울한

남아가 주어진 과제의 수행 및 완수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

로평가되는것을의미한다. 이는우울한아동일수록학교에

서학업과관련된유능성을낮게지각한다고보고한선행연

구(최영희외, 2002)와일관적인결과라할수있다. 즉아동

이우울할수록학교에서공부를못하거나, 학업수업에적극

적인 참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엿보인다. 아동의 우울한

기분이지속되는상태가해결되지않으면현재의학업수행

에저하되며, 현재학교적응뿐만아니라이후상급학교로

진학 후에도 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므로 가정 뿐만

아니라교사의관심이필요하며개입이필요하다.

둘째, 여아는우울수준에따라어머니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 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있었다. 우울한 여아는 우울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어머니의온정적양육행동과관리·감독양육행동을적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온정

적·수용적양육행동을보이는어머니의아동이부정적양

육행동을보이는어머니의아동에비해우울발생의위험율

이더낮았다고나타난결과와일치하는결과이며(Alloy, et

al., 2001; Avenevoli & Merikangas, 2006), 본연구에서남

아의결과와일치하는결과이다. 즉어머니양육행동중온

정적인 양육 행동은 남아, 여아 모두의 우울감에 대한 보호

및 예방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령기 아동이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벗어나 좀더 많은 대인관계를 형성하

나, 아동이어머니로부터수용받고있다고확신하는것이여

전히심리적적응에매우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우울한 여아는 우울하지 않은 여아에

비해어머니의관리·감독양육행동을적게지각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부모가아동에게관심을보이며취침

시간, TV 시청시간, 숙제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감독을 할

때 적응을 잘 하였다는 선행 연구(Guidubaldi, Perry, &

Nastasi, 1987)와부모의낮은감독양육행동은아동의자아

통제수준을떨어뜨려아동의우울수준을증가시킨다고보

고한 백혜정과 황혜정(2006)의 연구와 일관적인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의하면, 어머니의지속적인점검과관여는아동

의 초기 청소년 시기의 비행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아동

의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Rodgers &

8     대한가정학회지 : 제49권 1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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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 2002), 학령기여아를양육하는어머니의경우에도여

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리·감독 행동이 필요하다. 즉

어머니가아동의일상생활에일관성있는제한을정해주며

아동이그제한을예측할수있는양육행동을하는것은여

아의 우울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비록학령기여아는영유아기아동에비해자기보호능력이

증가하기는하지만, 어머니의수용과관심, 일관적인관리·

감독양육행동은학령기아동에게여전히필요하며, 아동의

심리적안정감에도움이되며아동기우울에긍정적인작용

을할것이라사료된다.

또한우울한여아는우울하지않은여아보다부모의부부

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남아의

결과와일치하는것이다. 즉부부갈등이자녀의우울에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 앞에

서부부갈등을표출할때세심한주의가필요함을보여주는

결과이다. 부부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부부간갈등을합리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

사료된다. 부모교육을통해부부간의긴장과갈등이아동에

게 전이되고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가 유

지할수있도록부부관계를강화하기위한상담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는 긍정적 부부 관계 뿐만 아니라 가

족관계의강화, 아동의우울예방및적응에도움이되리라

사료된다.

한편, 우울한 여아는 우울하지 않은 여아보다 부모 지원

을 적게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한

여아는우울하지않은여아보다부모가자신에대한관심과

지지가낮다고지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정서

적지지가낮은아동에게서우울이높다는연구와일관적인

결과로볼수있다(Windle, 1992). 또한본연구의결과는청

소년을대상으로사회적지원과우울의관련성을검토한선

행연구(양돈규, 1998; Windle, 1992)에서부모의지원이청

소년의우울을감소시키는보호요인으로작용한것과일관

적인결과로볼수있다. 즉여아의경우부모의지원에대해

확고한신뢰를가지고있는것이얼마나중요한가를시사해

준다.

또한우울한여아는우울하지않은여아보다또래관계기

술, 좌절 인내에 관련된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즉우울한여아는우울하지않은여아보다학교에서

또래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되는 상황

에서어려움을수용하며참아내는능력이적은것으로나타

났다. 이러한특성은우울한여아가사회적관계및대처능

력에서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선행

연구에서우울한아동은사회적기능에결함이있으며, 남들

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Kaslow, Brown, & Mee, 1994), 사회적위축, 사회적능력

의 부족함이 우울과 관련이 나타난 결과(Bell-Dolan,

Reaven, & Peterson, 1993)와일관적인결과라할수있다.

본 연구에서우울한여아가우울하지않은여아보다좌절된

상황에대한인내를더어려워하는것은부정적사건에대해

자신이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사고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우울한 아동일수록 부정적 사건이 발생

하였을때자신에게책임을돌리고사건의원인이시간에따

라변화하지않는다고지각하는경향이있으므로(Gladstone

& Kaslow, 1995), 좌절을감내하지못한다고여겨진다. 우울

수준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영역에서 여아와 남아가

다르게나타난본연구의결과는추후학령기아동을대상으

로한우울예방및중재프로그램에서활용할수있을것이

며, 이를위해서우울과사회적유능성과의연구가누적되어

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위한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본연구는서울지역

의중류층이거주하는 1개초등학교 4, 5, 6학년을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일반화하는데무리가있을수있다. 추후연

구에서는다양한연령과계층의대상이포함될필요가있다.

둘째, 아동의우울성향정도를자기보고식으로측정하였는

데, 추후연구에서는부모나교사로부터아동에관한자료를

수집한다면보다더신뢰로운연구가될수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교사가 평정하였는데,

사회적으로유능한아동에대한교사와또래의시각이다를

수있으므로(권연희, 2003), 추후연구에서는교사와또래평

정의방법을병행하여아동의사회적유능성을살펴볼필요

가있겠다. 넷째, 본연구에서다룬변인외에아동의우울에

영향을미치는개인, 가족, 학교환경에대한변인의모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

을미칠수있는다른변인들, 아동의자아개념, 사회적정보

처리과정과부모를통해대상아동부모의결혼상태, 결혼

만족도, 어머니의 우울 정도 등을 변인에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우울과관련있는변인

들이 우울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나, 이

러한변인들이우울에어떠한경로로영향을미치는지에대

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우울에따라차이가있게나타난변인들이어떠한인과관

계혹은경로를통해우울에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는연구

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남녀아동별로우울수준에

따라 관련 있는 변인이 차이가 난 점을 고려하여 남녀 아동

별로우울에영향을미치는경로를살펴보는연구가진행되

어야할것이다.

이상의제한점에도불구하고본연구의결과는우울한아

남녀 아동의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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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 있어 생물학적이거나 유전적인

요인외에가정에서의어머니양육행동을포함한부모자녀

관계, 부부갈등, 사회적지원, 사회적유능성등환경적요인

도중요하다는함의를지닌다. 또한남녀아동별로우울수

준에 따라 관련이 있는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추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우울 예방 및 중재 프로그

램에서는아동의성별에따라차별화된접근방식을취해야

함을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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